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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는 다음달 17일까지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

호타이어대리점에서겨울용타이어구매고객을대상으로

사은이벤트를실시한다고 21일밝혔다

행사기간금호타이어의 윈터크래프트KW27를비롯

한겨울용승용타이어와 SUV(RV) 타이어를 2개이상구

매한고객에게는보습로션세트를증정한다

행사 대상 제품인윈터크래프트 KW27은 탁월한눈길

제동력과 배수성을 겸비한 제품으로 겨울철 미끄러운 노

면위에서도최상의드라이빙을즐길수있다

또 아이젠 RV KC15는 무거운 차체의 하중과 강력한

엔진의힘을견뎌야하는RV(레저용차량)의주행특성에

맞춘제품으로눈길제동성능이뛰어나 SUV 마니아들에

게각광받는겨울용타이어이다

금호타이어는 고객들이 겨울용 타이어를 구매할 경우

기존타이어를보관해주는서비스를한다

또 이달 30일까지 겨울용 타이어 사전 예약 판매를 한

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겨울용 타이어를 구매

하면고급브랜드재킷을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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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

에안전띠미착용시반응하는경고장치를의무적으로달

아야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

린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자동차 장치부품 관련

유엔규정이개정됐다

개정된규정의핵심은승용차와 35t 이하소형화물차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

음이울리는장치를전좌석에확대설치하도록한것이다

개정 이전에는 현행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장치를설치하면됐다

단 승합차와 대형화물차는 효율성과 시행상의 어려움

을 고려해 맨 앞좌석(운전석조수석)만 의무적으로 달도

록했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

자 경고장치 관련 연구를 해왔다 이를 토대로 2014년 말

열린 유엔 회의에서 경고장치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도

록국제기준을개정할것을제안했다

우리정부는이후협상과정에서유럽연합(EU) 일본과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이번회의에서개정안이정식채택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

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

고새유엔규정의적용시점에맞춰시행할예정이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신규 생

산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개정안이적용될전망이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겨울용구매시화장품증정이벤트

승용차소형화물차안전띠경고장치의무화

프리미엄 수입차 불황에도 잘나간다

경기침체와디젤게이트등여파속에서

도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 판매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최근출시된 신형 E클래스의 인기에 힘입

어전체판매량이 16%이상증가했다

20일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프리미엄 수

입차는 13만6523대로작년같은기간의 13

만2255대에비해 32%증가했다

일반 브랜드수입차의 110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33% 떨어진 4만9278대에

그친것과대비된다 일반과프리미엄브랜

드 합친 전체 수입차 누적 판매량은 55%

줄어든 18만5801대였다

프리미엄수입차중비(非)독일계브랜드

의약진이두드러졌다

렉서스(일본) 랜드로버(영국) 재규어(영

국) 인피니티(일본) 캐딜락(미국) 등 비독

일계프리미엄브랜드의올해 110월판매

량은 2만7870대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의 1만9438대에비해 434%급증한것이다

SUV에 강점을 지닌 랜드로버가 755%

판매를 신장시킨 것을 비롯해 재규어(35

4%) 인피니티(342%) 렉서스(327%) 캐

딜락(318%) 등 대부분브랜드의판매는지

난해보다 30%이상늘었다

독일계 프리미엄 브랜드는 업체별로 희

비가엇갈렸다

사실상 주력 차종이 정부의 판매정지 처

분을 받아 개점휴업 상태인 아우디 판매량

은 38% 감소했고 폭스바겐그룹의 계열사

인 벤틀리 판매량도 절반 가까운 474% 줄

었다 수입차 판매 1 2위를 다투는 BMW

판매량도 30%떨어졌다

반면에 최근출시된신형 E클래스의인

기에 힘입어 메르세데스벤츠의 전체 판매

량은 166%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가 어

려운상황에서상대적으로가

격이 비싼 프리미엄 브랜드

판매가 늘고 있다는 것은 우

리나라수입차시장이경기와

거꾸로움직이고있음을보여

주는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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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차23% 매출저조속

10월까지 13만6523대 판매

지난해보다 32% 신장

비독일계브랜드 43% 약진

메르세데스벤츠신형E클래스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시장에서 선전

하면서 역대 최다 차량 판매기록을 수립하

고 시장 점유율도 63%로 8위권에 진입한

것으로집계됐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에 따르

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EU 28개 회원국의

신차 등록 대수는 모두 1234만8502대로 작

년 같은 기간의 1151만8457대보다 72% 증

가했다

특히 현대차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EU

시장에서 41만5360대를 팔아 작년 같은 기

간(38만2377대)보다 판매량이 86% 증가했

다

또 기아차는 올해 10월까지 총 36만3755

대를팔아전년같은기간(31만9600대)보다

138%판매신장률을보였다

현대기아차의 이 같은 차량 판매대수는

110월 누계 기록 가운데 역대 최다인 것

으로알려졌다

이에따라올해들어 10월까지두회사의

신차판매점유율은현대차 34% 기아차 2

9%로두 회사를합치면 63%에 달했다 이

같은점유율은 8위권에해당한다작년 1

10월까지 두 회사의 EU 시장 점유율은 6

1%(현대차 33% 기아차 28%)였다

ACEA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EU에서 신차를 가장 많이 판 회사는 폭스

바겐(VW) 그룹으로 시장 점유율은 239%

였다 VW그룹도 올해 판매 대수는 작년에

비해 28% 증가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작년

(249%)보다 1% 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VW그룹의 연비조작논란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0월까지 EU 자동차시장점유율 2

위는 푸죠시트로앵 등 PSA 그룹으로 10

0%였고 그 뒤를 르노그룹(99%) 포드(7

1%) 오펠 그룹(68%) 피아트지프 등의

FCA 그룹(67%) BMW 그룹(67%) 등이

따랐다

일본 토요타 그룹의 점유율은 42%로 작

년과같은수준이었고닛산은 37%에그치

며작년(40%)보다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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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유럽시장선전

2016 파리모터쇼에서마이클콜기아차유럽법인최고운영책임자가신형프라이드와함

께서있는모습 기아차제공

10월까지 41만5360대 판매EU 역대최다판매기록

점유율 63% 8위 진입신차등록전년비 72% 증가

국제자동차유엔규정개정 2019년부터


